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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WSJ: 글로벌 국채 폭락 확산된다 
Bloomberg: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 칩 추가 상승일지 꺽일지 결정 

[이란 전쟁]
Bloomberg: 이란, “미국 공격시 중동 외 지역도 보복 공격” 

[오일]
YahooFinance: 트럼프의 ‘조기 전쟁 종결’ 발언에 오일 가격 하락 
YahooFinance: 올여름 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4.80

[뉴욕시]
WSJ: 뉴욕시 노조 근로자 10만불 연봉 받아…호텔 객실 직원, 열차 승무
원 등 

[주택]
Bloomberg: 미 모기지율 2달만에 최고치…6.56%

[자동차]
CNBC: 미 전기차 구매가 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불확실

[인공지능]
CNBC: 아마존 칭립자 베조스, “AI 버블 걱정 필요 없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금융]

WSJ: The Global Bond Rout Is Accelerating. Here’s What to Know.
글로벌 국채 폭락 확산된다

 
미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에 육박하고 30년물
금리가 18년 만에 최고치인 5.2%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S&P 500가
3일 연속 하락하는 등 글로벌 조달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유는 미-이란 갈등 장기화로 유가가 60% 폭등하자 연준의 올해 금리 인
상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2년 인플레이션을 오판했던
트라우마와 일본, 영국 등 글로벌 재정 우려가 더해져 채권 매도세를 부추
기고 있다.
현재 미국은 고용 지표가 견조해 경기는 버티고 있으나, 실질 금리(TIPS)
까지 동반 급등하면서 향후 증시와 기업에 가해질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
다. 



기사

Bloomberg: Nvidia Earnings Are Set to Make or Break the Chip Stock
Rally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 칩 추가 상승일지 꺽일지 결정

 
AI 반도체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오늘 수요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
고, 월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덕분에 강력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을 통해 AI 호황이 2026년을 넘어 2027~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고 있다.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면 올해 60% 이상 급등한 반도체 주의 추가 상승을
이끌겠지만, 실망스러울 경우 인플레 우려로 최근 사흘간 6.4% 급락했던
시장의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다. 

기사

https://www.wsj.com/finance/investing/the-global-bond-rout-is-accelerating-heres-what-to-know-b5efb93b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0/nvidia-earnings-can-affirm-chip-stock-rally-or-spur-market-chaos?srnd=homepage-americas


[이란 전쟁]

Bloomberg: Iran Threatens to Retaliate Beyond Middle East If US Attacks
이란, “미국 공격시 중동 외 지역도 보복 공격”

트럼프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이란 정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이외의 지역도 보복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살얼음판 같은 휴전을 보다 안정된 평화 협정으로 바
꾸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으며 어느 쪽도 지난 수일 동안 공격적인 언사
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기 추친 포기와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위한 호르
무즈 해협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향후 수일내 새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오일]

YahooFinance: Oil prices slump after Trump comments while analysts
point to supply crunch
트럼프의 ‘조기 전쟁 종결’ 발언에 오일 가격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재차 확언하면서 수요일 국제 유가가 2% 이상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달러,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10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중동발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향후 평화 협상 결
과에 대해 여전히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기사

YahooFinance: When will gas prices go down? Brace for 'most volatile
summer at the pump in years.'
올여름 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4.80
 

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휘발유 가격 완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시 올여름 역대급 가격 폭등을 경고
했다.
다음 주 월요일 휘발유 가격은 전년 갤런당 $3.14에서 $4.48로 급등하고,
여름 평균은 $4.80에 달할 전망이다. 호르무즈가 재개되어도 회복에 1년
이상 걸려 유류비 부담이 수십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4월 휘발유와 난방유는 전년 대비 각각 28%, 54% 올랐고, 3월
에는 전월 대비 21.2% 상승해 1967년 집계된 이래 최대폭을 기록했다.

기사

[뉴욕시]

WSJ: New York City Unions Keep Winning Six-Figure Salaries
뉴욕시 노조 근로자 10만불 연봉 받는디…호텔 객실 직원, 열차 승무원 등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0/iran-says-us-attacks-would-trigger-retaliation-beyond-middle-east?srnd=homepage-americas
https://finance.yahoo.com/news/oil-prices-ease-trump-says-013901463.html
https://finance.yahoo.com/personal-finance/banking/article/when-will-gas-prices-go-down-brace-for-most-volatile-summer-at-the-pump-in-years-154506668.html?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maW5hbmNlLnlhaG9vLmNvbS8_Z3VjY291bnRlcj0x&guce_referrer_sig=AQAAAJAshFH4YzboAmJTT2eyrwVoFnz9A8LF8-cU1EovXi60YjzrOfh4zkS68xVuD5A7YUY1KcI3TnS2WncwOwqWUlzd8CVDKq_ORtwZV5njLzHGtRc5U4J4NrIrHnn4yx2CetM0dI3_t12xnP5qFo81VmEiZya5yG6CJ0llv8MrHTRD


호텔 객실 직원, 통근 열차 직원, 간호사 등 뉴욕시의 노조 소속 근로자들
이 잇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빋게됐다. 이에 따라 일부 근
로자들의 연봉은 10만 불 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번 임금 인상은 뉴욕시의 높은 생활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들에게 우호적인 정부 관리들이 가세하면서 성사되었다.
반면 기업주들은 이 가파른 임금 인상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
져, 호텔 숙박비와 의료비 등이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Rose Last Week to an Almost Two-Month
High
미 모기지율 2달만에 최고치…6.56%
 

미 주택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약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며 주택 구
매 활동이 감소했다.
지난 5월 15일로 끝난 주간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전주 대비 10
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6.56%를 기록했다.
이 같은 모기지 금리 상승은 본격적인 봄철 매매 성수기를 맞아 살아나던
주택 시장의 낙관론을 흔들수 있다. 

기사

[자동차]

CNBC: More car buyers are shifting to EVs — but the reasons why are
nuanced
미 전기차 구매가 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불확실

 
자동차 정보업체Edmund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내연 기관차를 바
꾸어 전기차로 바꾼 운전자가 7% 급증했다.

https://www.wsj.com/economy/jobs/new-york-city-unions-keep-winning-six-figure-salaries-764a0c4b?mod=economy_lead_stor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0/us-mortgage-rates-rose-to-almost-two-month-high-in-latest-week?srnd=phx-markets


자동차 분석가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
차량 가격과 고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추세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
석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으나, 소비자들이 전기차 전환을 고
려할 만큼 주유소 가격에 충분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 

기사

[인공 지능]

CNBC: Bezos brushes off concerns of an AI bubble: ‘You shouldn’t worry
about it’
아마존 칭립자 베조스, “AI 버블 걱정 필요 없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는 현재의 AI 투자 과열 우려를 일축하며, 설
사 거품이 있어도 막대한 투자가 결국 기술을 진보시켜 사회적으로 유익하
다고 진단했다.
그는 “1990년대 바이오텍 거품 붕괴 당시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지만 혁신
적인 신약들이 남았었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묻지마’ 투자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좋은 아이디어가 실패작들의 손실을 메우고 인류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이조스는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 외에도, 지난해 11월 62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신생 스타트업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AI 사업(공
학, 제조업, 신약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cnbc.com/2026/05/20/evs-car-buyers.html
https://www.cnbc.com/2026/05/20/bezos-ai-bubble-concerns-amazon-prometheum-blue-origin.html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https://www.constantcontact.com/legal/customer-contact-data-notice

